
「2012년 방송평가」결과 공개 
- 150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2012년 방송평가 결과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1월 20일, 「2012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o「2012년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31조에 의거, 총 150개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 김충식

부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o「2012년 방송평가」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평가 대상기간으로 하여, 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편성, 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 평가기준은 2010년 12월 개정, 공고된「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과

「평가척도 세부기준」을 올해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제4차 개정 주요 내용 (’10.12.30)

o 평가항목 간소화(평가항목 31개→11개, 세부척도 69개→35개)

o (전체) ‘경영진의 비전과 조직관리 능력 등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정성과

충분성’,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개인정보

보호의 적절성’ 항목 신설

o (지상파TV)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평가’ 항목 신설

o (SO․위성․보도/홈쇼핑PP)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 신설

o (홈쇼핑PP)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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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매체별로 평가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o (지상파 TV) 중앙3사는 심의제재 감점 등으로 인해 평가점수가

하락하는 추세이며, 순위는 작년과 같이 KBS1(83.9점1)), KBS2(79.3점),

SBS(76.3점), MBC(73.9점) 순이었다.

- KBS는 유동성 악화(유동비율 107.2%→66.6%)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하락

하였으나, 1TV의 경우 내용·편성영역 점수가 상승(수상실적 및 재난방송

편성증가 등)하여 전년과 비슷하였고, 2TV는 수상실적 저조(34건→26건)

등으로 전체 점수가 하락(전년 대비 △2.76%)하였다.

- SBS는 운영영역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심의제재 건수 증가(15건→25건)로

소폭 하락하는 추세이나 3년간 유사한 평가결과를 보였으며,

- MBC는 수상실적 저조(96건→53건), 심의제재 건수 증가(17건→27건)

등으로 전체 점수가 하락(전년 대비 △2.3%)했으며, 작년과 동일하게

최하점이었다.

o (지역민방) 어린이프로그램과 재난방송 편성실적이 향상된 제주

JIBS가 전년에 이어 최고점(84.6점)을 얻었으며, 나머지 9개 민방의

평가점수는 비슷(77.0~79.7점)하였다.

- 대구TBC는 재난방송 편성 감소, 심의제재 감점으로 점수가 하락

하였고 10개 민방 중 최하점(77.0점)을 기록하였다.

o (MSO) 대부분의 SO가 운영영역 점수 상승으로 작년보다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CJ헬로비전 계열사(19개사)는 전 영역 평가점수의

고른 상승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최고점(84.5점)을 기록하였다.

- 씨앤앰 계열사(18개사)는 장애인 시청지원 편성실적 및 장애인

고용비율 하락과 방송기술 투자 감소 등으로 최저점(78.3점)을

기록하였다.

1) 이하 모든 점수는 평가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방송매체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이 다르므로 동일 방송매체내 비교는 가능하나 다른 방송매체간 비교는 적절치 않음



o (홈쇼핑PP) 홈쇼핑사는 사업자별 편차(최고·최저 점수차 4.5점)가 크지

않은 가운데 현대홈쇼핑은 심의제재 건수가 다른 홈쇼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최고점(88.4점)을 받았다.

- 작년 최고점을 얻은 농수산홈쇼핑은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과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이 저조하여 큰 폭으로 하락하

였다.(전년 대비 △4.9%)

o (지상파 라디오) SBS FM은 운영영역 점수 상승으로 최고점(83.6점)

이었고, KBS 2R, 1FM, 2FM는 유동성 악화와 재난방송 편성실적

저조로 평가점수가 하락하였다.(3채널 평균 전년 대비 △4.5%)

o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운영영역의 평가점수 상승(내부감사 및

회계 관리 적절성 여부, 방송기술 투자 증가 등)으로 3년 연속 상승 추세

(’10년 77.5점→ ’11년 78.6점→ ’12년 82.1점)로 나타났다.

o (보도PP) YTN은 내용․편성 영역의 평가점수 하락(심의제재, 재난방송

예방프로그램 편성저조)으로 3년 연속 하락하는 추세(’10년 81.0점→

’11년 79.4점→ ’12년 77.6점)로 나타났다.

o (지상파 DMB) 지상파계열DMB가 비지상파계열에 비해 지상파

방송 수중계에 따라 심의제재 건수가 증가하고 DMB용 방송프로

그램 편성실적이 저조하여 점수가 낮았다.

- 한국DMB의 경우 DMB용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많아 가장 높은

점수(87.7점)를 획득하였다.

□ 상기와 같은「2012년 방송평가」는 방송매체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 것을 100%로 환산한 것으로, 동일

방송매체내 비교는 가능하나, 다른 방송매체간의 일률적인

비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당부했다.

붙임 2012년 방송평가 결과 점수표(방통위 홈페이지 공개) 각 1부 끝.


